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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먹으면 쉬운 1일10달러 저축        17-10-03a

최근에 비교적 튼튼한 사업을 하는 걸로 보였던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월급쟁이이신 분이나 큰 돈이 있어야 소위 재택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하루에 10 달러 저축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저축이 모르는 사이에 재력을 키원준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 달러 저축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근무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라면 괜찮겠지만 밖에 나가서 커피를 사 마시면 한잔에 $3.50은 주어야 합니다.  팁을 약간 더하면 이보다 더 들겠지만 하루에 커피 한잔을 안마시면 적어도 $3.50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피지 않는다고 치고 여기에 계산하지 않겠습니다만 담배를 끊으면 하루에
 $2이상을 절약한다는 계산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1주일에 이틀만 도시락을 집에서 준비하여 점심을 먹으면 식당에 나가서 점심을 드시는 경우와 비교해서 두번의 점심에 약 $14를 절약합니다. 이는 하루에 $2를 절약하는 셈입니다.  매주 하시는 세차를 집에서 하시면 약 $14를 절약합니다. 이 액수도 1일 $2입니다.

1주일에 이틀만 공중 교통을 이용하면 얼마의 절약을 하겠습니까? 남가주에서는 평균 한대의 통근 자동차가 하루에 왕복 50마일을 주행합니다. 적게 잡아서 왕복 30마일만 주행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1마일 주행할 때마다 50센트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가치 하락치와 연료비, 보험료의 역계산, 사고확률, 교통체증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그것이 야기할 수있는 질병 등등 다 종합한 액수입니다. 1 마일당 50센트를 절약하면서 이틀에 60마일을 주행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이런 운휴거리는 $30의 절약을 의미합니다. 버스료금은 이틀에 $6이니까 한주에 $24.00를 절약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한주에 $24를 절약하면 1일에 $3.43의 절약을 의미합니다. 커피 한잔을 마시지 않아 $3.50, 이틀의 도시락 점심으로 하루에 $2, 집에서 세차하여 하루에 $2, 이틀의 공중교통을 이용하여 $3.43을 절약하니 이를 다 합치면 $10.93입니다. 최소한으로 처서 하루에 $10는 손 쉽게 절약할 수가 있다는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갖고 있거나 독신 생활을 하시는 분이거나  할 것 없이 잠을 쇠가 있는 금속 상자를 한개 마련하여 귀가하자마자 $10를 그 박스에 넣는 것을 일과로 삼고 월말에 상자 안에 들은 돈을 꺼내서 적금구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이제 매일 $10씩 지불하는 적금이 어떻게 커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직원, 특히 생활 설계사를 접촉하여 월 $300 입금하는 적금의 이자를 문의해보면 연 7%정도의 적금상품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만기도 있고 그보다 짧거니 긴 만기적금도 있습니다.  적금 구좌를 신설할 때 이자를 월별로 처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쿼타제로 이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 이자 7%로 월 $300씩 지불하는 적금이 월별 이자계산을 하다면 10년 후에 $51,925가 되며 쿼타별로 이자를 계산한다면 $51,511가 됩니다. 만일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이 적금을 사용한다면 그 아이가 17세 될 때 적금의 가치는 월별과 쿼타별로 계산해서 각각 $117, 038와 $115,890가 됩니다.  즉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그 아이의 대학진학 자금으로 $10만 이상이 현금으로 축적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적금의 이점은 저축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일종의 강제 저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매월 일정액의 지불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장점인 것입니다. 사업상 은행 융자를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런 적금을 자산으로 기록하면 은행에서는 그런 적금 구좌의 소유주에게 융자를 비교적 안심하고 해줄 것입니다. 즉 바꿔 말씀을 드리자면 적금에 손을 댈 필요가 없이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쉽게 융자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무조건 하루에 $10를 자물통 상자에 넣는 행위를  필수 일과로 만들면 됩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큰 액수를 저축할 수가 있겠지만 부를 축적하는 전문가들의 권고는 총수입의 1/10을 매달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버는 대로 다 써버리는 생활 태도는 어두운 장래를 기다릴 수 밖에 없지만 정규적으로 저금을 하는 생활 태도는 밝은 장래를 약속 받습니다. 아직 저축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드린 오늘의 칼럼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

